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낯설기만 했던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
점점 나의 마음속에 들어왔다.  
점점 캄보디아 YMCA의 일원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. 
지금 생각해보면, 주변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다. 어느 순간 캄보
디아의 일상이, 나의 원래 일상이었던 것마냥 자연스러워졌다. 아이
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안아 들고,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
자연스러워졌다. 아이들의 웃음을 보고 싶어 매번 집까지 찾아가는 
일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.문득, 이 아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순
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낄 수 있었다. 물론, 매번 즐겁지는 않
았다. 정말 많이 울었고, 너무 슬픈 일도 많았다.  
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날, 공항에서는 눈물을 보이고, 진심으로 우
리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. 내가 뭐라고 이렇게 과분
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. 정말 너무 신기하고, 감사하고, 
경이로운 경험이었다.  
우리 사이에서는 어느 순간 아무것도 중요해지지 않았고, 그냥 그 당
시를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같다. 다시 생각해보면 나는 세상
에서 무엇보다도 큰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. Linda 

현지의   



당신의               을 듣고 싶은 

“지금까지 위대한 캄팀이었습니
다!” 

♡ 감사합니다 ♡ 


